한국해양대학교는 대한민국 해운의 역군을 양성하여 국가 경제에 이바지함을 배웠습니다. 저는 해기사의 사명감을 가지고 그 가르침을 현장에서 실천하고자 동지해운에 지원했습니다. MOL 선박을 운용하며 한국해기사의 우수성을 증명해 오신 동지해운의 저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최근 'YAMAL 프로젝트' 계약의 성공은, '쇄빙 LNG선'이라는 극한의 항로 운용을 맡길 만큼 선주가 동지해운의 안전성과 신뢰를 깊이 인정하고 있음을 증명한다고 생각합니다. 선배님들께서 땀과 노력으로 쌓아 올리신 이 '신뢰'의 길에 부끄럽지 않도록, 저 역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그 뒤를 잇겠습니다. 동지해운은 제가 장기승선의 꿈을 이루며 헌신할 최고의 터전이라 확신합니다. 저는 '강인한 정신력', '조직 융화력', 그리고 '체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첫째, 어떤 환경도 이겨내는 '강인한 정신력'과 '책임감'입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지며, 어머님께서 홀로 가계를 책임지셔야 했습니다. 나라의 지원을 받게 된 환경 속에서, 저는 어머님께 부담을 드리지 않겠다는 생각 하나로 산업안전보건공단의 기초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주말마다 건설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며 제 몫의 책임을 다했습니다. 이 경험은 제게 어떤 고난도 이겨내는 '강인한 정신력'을 길러주었으며, 급여를 받는 '프로'의 책임감과 ‘안전의식‘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둘째, 조직의 질서와 구성원 간의 화합을 중시합니다. 선박은 조직의 질서와 구성원 간의 화합이 중요함을 알기에, 축구동아리(씨커스)활동을 하며 조직 문화를 체득했습니다. 특히 OB-YB전을 준비하며 세대가 다른 선배님들을 존중하고 동료들과 화합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러한 성실한 단체생활 태도를 인정받아 선배님들과 교수님들의 도움으로 '한국해양대학교 총동창회 장학생, 삼주마리타임 장학생, 명예성적우수장학생'에 선정되었고, 실습 중에도 먼저 인사하고 배우는 자세로 협력하여 우수모범선박 지정에 기여하였습니다. 셋째, '강인한 체력'과 '배우려는 자세'입니다. 강인한 체력은 기관사의 기본이기에, 국민체력100 체력 및 근력 1등급을 달성하고 현재도 종합격투기 체육관에서 동기 및 후배들과 함께 체력증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정한 전문성은 현장에서 완성됨을 알기에, 선배님들의 가르침을 깊이 흡수하는 준비된 후배가 되고자 했습니다. ETRS센터의 '친환경 스마트 선박 아카데미'(256시간)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여 센터장님으로부터 1기 대표생으로 직접 수료증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해운을 이끄는 모든 해기사에 대한 존중과 감사함을 바탕으로, 어떤 시련이 와도 긍정적인 자세로 이를 성장의 동력으로 삼아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저의 강인한 정신력과 체력, 선배님을 존중하는 자세는 동지해운의 조직 문화에 융화될 큰 자산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3급 면허 취득에 만족하지 않고 2급 기관사 필기시험에 합격하며 다음 단계를 미리 준비하였습니다. 인연을 소중히 여기며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는, 대한민국의 해운을 이끄는 동지해운의 훌륭한 기관장으로 성장하겠습니다.

